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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16-10-03a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노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에서 배움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앞서 간 훌륭한 분들이 닦아 놓은 지식과 인품을 동시에 배워서  학생 한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도야시켜주는 과정이 교육일 것입니다. 지금은 명문 대학에 몇 명이나 합격했느냐로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익인간” 이라는 표현도 출제 가능성만을 위해서 암송을 할뿐 그 참 뜻을 새기는 가르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컴퓨터 기술도 잘 하면 좋겠지만 교육받은 천치를 배출하는 교육이 되어 가지 않는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다운 배움을 하지 못하는 교육은 노인들의 세대에서는 없었습니다.


애국심에서 봉사를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애국심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없는 애국심은 속이 빈 꽹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나라를 위하여 목숨조차 희생을 한 세대는 그래도 노인들의 세대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과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았다면 스스로 군 입대를 자원할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될까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되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젊은이들은 이스라엘의 방위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군 입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사관에 구름 처럼 몰려듭니다. 미국은 이락에서 전사한 군인 가족들을 돕기 위하여 대대적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곳에서 모인 자금으로 전사자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의 장학금을 마련합니다. 대한 민국도 자연재해가 있을 때 성금을 모으는 아름다운 행사를 자주 봅니다만 아직도 봉사를 위한 자원 자의 수는 미국의 30분의1이라고 합니다. 애국심의 진실한 발로는 국민 개개인의 봉사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헌신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노인들의 세대에서는 직장에서 맡은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윗 사람이 퇴근하기 전에는 부하들이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세대들은 이런 근무태도를 비웃겠지만 노인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근무태도가 직장에 헌신하는 뜻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세대에서는  경쟁사가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직장을 쉽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약간의 보상을 위하여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건네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루고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노동행위도 없었습니다. 비록 낮은 봉급이라도 직장 자체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에는 봉급도 받지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하다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직장헌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면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노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비애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인내와 관용을 빼버린 것도 노인들이 한짓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33명 중에는 목사님과 스님과 카톨릭교인 또는 천도교인들이 다 화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소속한 당이 다르다고 또는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해버리는 행위는 노인세대가 만들어낸 관행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싸우기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조시대에 사색 당파 싸움도 있었고 충신을 숙청한 사육신 생육신의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이 세대간의 알륵, 정파간의 정쟁, 노사간의 쟁의가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죄충우돌의 싸움 풍토는 분명히 노인세대들의 대표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인들입니다. 태극기에 경례를 하면서 목이 메이는 사람들도 역시 노인들입니다. 6.25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런 민족의 비극을 누가 발발했는가를  가슴깊이 그리고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못 보낼 지언정 현대의 잘못을 노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솔을 우리 모두 피해야 할 것입니다.   끝

